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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넷과 IPv6

삼성전자 박 수 홍

1. 서 론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초기 미국의 리서치 네트워크

에서 디바이스들 간에 상호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로 

1974년에 개발되었다. 이 프로토콜은 IP(Internet Proto-
col)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고, 상호 연결성을 위한 국

제표준으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
터넷 프로토콜을 표준화 하는 국제표준기구)에서 표

준화를 거쳐 1980년 1월 표준문서(RFC 760, RFC는 Re-
quest For Comments의 약어로 IETF에서 발행하는 표

준문서를 의미한다)로 발행되었다. 이후 IP 표준문서

는 지속적 작업을 통해 1981년 9월 RFC 791이 완성되

었고, 이 문서를 일반적으로 IPv4(IP의 4번째 버전) 첫 

표준문서라고 이야기 한다.
IP 주소를 주로 우편배달서비스의 주소로 설명하곤 

한다. 즉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편물에 받는 사람 주소를 표시한다. 
이 주소는 정확해야 하고 또한 중복이 없어야 한다. 만
약 정확하지 않은 주소를 적는다면 해당 우편물은 다

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고, 혹 여러 사람이 중복된 주

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은 원하지 않는 사

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터넷상에

서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곳에 정확히 보내고자 한다면 

받는 곳의 정확한 IP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IP 주소는 IPv4 

의 32비트 형식이다. 수학적으로 32비트는(232)이므로 

약 40억 개 이상의 고유한 주소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32
비트를 모두를 IP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래도 수억 개의 주소는 사용할 수 있다. 상상컨대 IP를 

처음 사용하던 30년 전에 IPv4 주소양은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지금과 같이 IP 주소가 부족할 것이라는 상상

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 IP 주소를 고안한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인터

넷은 삶의 일부 아니 필수가 되어 있다. 특히 사용자는 

하나의 인터넷 가능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
소 2~3개 이상의 제품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

다. 이 의미는 기하급수적으로 IP 주소의 필요성이 늘

어났다는 의미이며 이를 대응하고자 IPv6 주소가 개

발된 것이다. IPv6를 처음 개발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IPv6를 차세대인터넷(Next Generation Internet)이라 불

렀다.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은 매우 넓은 의미를 함축

하고 있다. 즉 현재 인터넷에서의 미래 모습은 모두가 

미래인터넷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정의와 기술

로 미래인터넷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하
지만 분명한건 미래인터넷이 현재의 IP 주소를 기반

으로 한다면 IPv6는 미래인터넷의 필수 요소임에 틀

림이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IPv6를 중심으로 미래

인터넷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IPv6 표준이 

개발된 지 10년이 넘도록 현재 인터넷에서 IPv4를 완

전히 대체하지 못한 현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미래

인터넷 연구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IPv6 개요

수년 전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 많은 인터넷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학계와 연구기관은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미래인터넷은 

미래의 인터넷을 의미한다. 즉 현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

씬 좋은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

넷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IP이다. 즉 지금의 인터넷 서비스가 가지는 IP 종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IPv6 초기 연구 

때부터 많이 인용되던 그림으로 IP를 가운데 두고 아

래 네트워크들 간의 연결과 상위 전송구간 및 서비스

가 연결되어 있다. 즉 현재의 인터넷 구조상에서 IP 
가 없으면 어떠한 서비스도 불가능한 것이다.

특집원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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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Pv4와 IPv6 구조설명

그림 1 IP 문제점을 설명하는 Hourglass

이와 같은 IP 종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 인터넷 구

조를 미래인터넷에서는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연구 중

이다. IP 종속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 인터넷 구조

를 IP가 아닌 새로운 고유식별자(IP는 인터넷에서 고

유한 노드를 구분하는 구분자이며 IP가 없으면 현 인

터넷에서는 어떠한 서비스 연결도 불가능하다)를 사

용하여 디자인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인터넷

에서의 IP 종속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IPv6는 후자의 노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

은 목적으로 초기 IPv6 연구를 IPng(IP next generation)
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초기 

IP를 고안하던 당시 고려하지 못한 지금의 스마트 시

대, 즉 엄청나게 많은 유무선 기기들이 IP를 통해 인터

넷을 사용하게 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터넷을 설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

기에는 지금 사용 중인 IP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포기

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IPng는 우선 기존의 32비트 IPv4 주소를 

128비트로 주소 길이를 늘리고 사용할 수 있는 주소

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이 IPv6이다. 즉 IPv6
는 미래인터넷을 향한 노력으로 기존 IPv4 주소가 가

지는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IPv6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IPv4 주

소의 32비트를 128 비트로 넓혔다. IPv6의 주소 비트

수는 IPv4의 주소 비트수의 4배이지만 실제 주소공간

은 약 8 × 1028배(296)이다. 즉 현재의 인터넷에서는 많

은 디바이스가 인터넷 사용을 위해 고유한 IP 주소가 

필요하므로 IPv6는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Pv6 구조는 그림 2에 설명되어 있듯이 기존 

IPv4 구조에 비해 단순화 되었고, IPv4에 필요없는 부

분들 즉 IPv4를 개발할 당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만

든 부분들 중 현재 인터넷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없애고 IPv6를 개발하였다. IPv6는 IPv4에 비해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담고 

있다. 풍부한 주소제공 이외에도 서비스 품질보장(QoS)
을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에 필요한 기술도 

IPv6는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 즉 QoS 
및 보안기술을 IPv4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IPv4 인터

넷 프로토콜이 아닌 다른 추가기술을 접목해야만 가

능했다.
IPv6는 기본적으로 주소 자동 설정(IPv6 Address 

Auto-Configuration) 기능을 제공한다. 즉 인터넷을 사

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는 자신이 사용할 IPv6 주소

를 네트워크에 연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

되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IPv4 주소 체계

에 비해 128비트의 IPv6 주소는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주소를 설정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은 IPv6 사용에 필수적이다. 
IPv6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은 그림 3과 같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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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Pv6 주소자동설정 기능들

나는 128비트 주소 중 앞부분의 64비트 부분을 해당 

네트워크 라우터에서 사용자 디바이스에 전달하고 뒷

부분의 64비트 부분은 자신의 48비트 MAC 주소를 이

용하여 생성한 후 결합하여 IPv6 128비트 주소를 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다[1]. 다른 하나는 IPv6 주소를 

DHCPv6 [2]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설정할 수 있다.
IPv6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은 IPv4 환경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즉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주소 설정 

없이 IPv6 주소를 설정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저

성능기기 등의 인터넷 접속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IPv6의 풍부한 주소제공은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 즉 스마트 기기의 인터

넷 접속뿐만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모든 디바이스들

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데 고유주소 사용은 필수

이며 IPv6 주소는 이런 환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IPv6의 특징 중 하나로 보안기능 제공을 많이 이야

기 한다. 즉 IPv4 경우 보안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

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IPv6는 확장 헤

더에 보안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IPv4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안관련 기능

을 처리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능은 QoS 기능으로 IPv6

그림 4 IPv6를 이용한 IoT 제품들

(Image Copyright Red_Spruce)

헤더가 해당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QoS 제공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아도 IPv6 헤더

의 Flow Label 필드를 이용하면 Qo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IPv6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기존 IPv4 기능에 비해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IPv4 모바일 환경에서

는 Mobile IPv4[3]라는 표준기술이 사용되며 이를 통

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달라지는 IPv4 주소에 대해서도 

서비스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IPv6 모바일 환경에

서는 Mobile IPv6[4]라는 표준기술이 2004년 표준으

로 제정되었다. Mobile IPv6는 Mobile IPv4에 비해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즉 

1996년에 표준으로 개발된 IPv4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IPv6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

이다.
이렇듯 IPv6는 지난 20년 이상의 IPv4 기반 인터넷

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이 차세대인터넷

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IPv4 대비 많은 장

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차세대인터넷을 위한 노력들 

IPv6 표준문서가 활발하게 개발되던 1990년 후반 

IPv6의 확산을 위해 가장 많은 연구는 IPv4-IPv6 간 주

소변환기술이었다. 즉 기존에 사용하는 IPv4의 32비
트 주소체계를 IPv6의 128비트 주소체계로 변환하여 

IPv6 인터넷이 기존 IPv4 기반 인터넷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IPv6는 자체적으로 연구망 및 소규모 테

스트베드를 IPv4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도

록 하였고, IPv4 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

우 IPv4와 IPv6 경계지점에 주소변환기를 설치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IETF는 Next Generation Transition(ngtrans) 워킹그룹

을 신설하였고, 2003년까지 약 10년을 IPv6로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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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Pv4에서 IPv6로의 인터넷 전환을 위한 표준기술들

그림 6 저전력 네트워크에서의 IPv6 적용을 위한 압축기술

넷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ngtrans를 통해 그림 5와 

같이 많은 변환 표준기술이 개발되었고, IPv4 인터넷

을 IPv6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장점, 가이드라인, Best 
Practice 관련 RFC들이 제정되었다.

ngtrans 워킹그룹에서 많은 전환기술개발을 통해 

IPv4 인터넷을 IPv6 인터넷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

다. 이와 함께 IPv6 확산을 위한 노력은 기존 IPv4 주
소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던 환경에 IPv6 주소를 적용

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센서네트워크에 IPv6의 주소를 자

동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스

마트한 제어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

가 2005년도 IETF의 IPv6 over Low Power WPAN(6l-
owpan) 워킹그룹으로 IPv6의 40바이트 헤더를 수 바

이트로 압축하여 작은 디바이스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32비트의 IPv4 주소가 부족하여 128비트

로 확장한 IPv6 주소를 다시 작은 디바이스 환경에 적

용하기 위해 IPv6 헤더를 압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6lowpan 표준은 그림 6과 같이 40바이트의 IPv6 헤
더뿐만 아니라 UDP(8 바이트) 및 TCP(20 바이트) 헤더

를 7~10 바이트 길이로 압축하도록 한다. 6lowpan은 

IEEE 802.15.4 링크기술 상에서의 IPv6 헤더압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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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Pv4 주소 감소 곡선

그림 8 464XLAT 시스템 구성도

능하도록 표준개발 되었으며, 그 이외의 링크기술에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IPv6는 고유한 주소를 무수히 많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End-to-End 연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IPv6의 확산은 주소 자체의 특징을 중심으

로 이동통신 환경에서 확산되고 있다. GSMA는 최근 

Voice over LTE를 IMS(IP Multimedia Subsystem)을 위

해 IPv6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Voice over LTE 서비

스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용자 단말에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데, 이는 IPv4 주소로는 불가

능한 것이다. IPv4 주소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권은 이미 새로운 IPv4 주소할당이 불가능한 상

태이며 다른 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End-to-End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향후 IPv6 

주소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IPv4 주소를 사용하

는 경우 NAT 등 다양한 변환기술을 적용하여 End-to- 
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Pv4 
주소가 더 이상 할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IPv4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므

로 특히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IPv6 적용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Voice over LTE 서비스에서 End-to-End 연결을 위

해 단말에 IPv6 주소를 할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

은 인터넷 서비스는 IPv4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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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여전히 IPv4/IPv6 주소 간 변환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근 IETF는 그림 8과 같은 464XLAT 변
환기술을 RFC 6877로 발행하였고 T-Mobile 등 미주

지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상용화 네트워

크에 적용하고 있다. 464XLAT[5] 변환기술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아니며 기존 IETF에서 개발된 변환기

술들(RFC 6145와 6146)을 Voice over LTE 서비스 환

경에 적합하도록 재조합하여 개발되었다.

4. 차세대인터넷과 미래인터넷의 차이

IPv6는 초창기 차세대인터넷으로 불리며 관련 연구

가 시작되었다. 즉 IPv4 기반의 인터넷의 문제점과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IPv6 솔루션이 개발되었다. 
IPv6 연구가 한창이던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IPv6 관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였고 각 

나라의 정부 및 연구기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IPv6 관
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IPv6의 인터넷 확산은 매우 미비하였고 최근

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IPv6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사라졌으며 이제 다시 미래인터넷을 연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0년 초반에 IPv6를 차세대인터넷, Next 
Generation Internet이라고 불렀듯 지금은 미래인터넷을 

Future Internet이라고 부른다. Next Generation과 

Future의 의미가 정확하게 같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

지만 사실 개념적으로는 연구 방향이 다르지 않다. 즉 

지금의 인터넷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물론 IPv6는 기존의 IPv4 인터넷 환경에서 

부족한 IP 주소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컸던데 반해 지

금의 미래인터넷은 인터넷 구조 자체의 문제까지도 연

구하고 있으므로 분명 예전의 Next Generation이라는 

그림 9 IP 기반 인터넷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CCN 기반 미래인터넷 구조

의미 보다는 연구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미래인터넷은 IP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인터넷의 구조개선,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

는 연결, IP가 아닌 새로운 주소체계 등 다양한 분야

를 연구하고 있고, 특히 PARC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된 CCN(Content Centric Networking) 기술은 정보전달

에 필요한 주소를 IP 주소가 아닌 새로운 컨텐츠 중심

의 주소체계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기존 IP 주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그림 1에 설명)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네트워크 흐름을 개선하고자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 등장하여 관련 연구 

및 개발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또한 현재의 IP 기반 

인터넷의 구조적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인터넷 연구

가 가까운 미래에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20여년 IPv6 연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들

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IPv6 확산에 가장 큰 배경은 IP 주소를 할당하는 

기관에서 IPv4 주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은 것

이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IPv4 주소를 계속 제공

했다면 IPv6의 확산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렇듯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현재의 인터

넷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미래인터넷의 

다양한 노력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정책적으로 적

용 및 전환이 강제화 되고 유도되어야 성공적으로 

현재의 인터넷에 확산, 또는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정책은 

단편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서는 성공적인 미래

인터넷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인터넷 연

구 및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꾸준히 진행한다면 한국은 미래인터

넷의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Pv6 확산에 가장 활발한 서비스는 앞에 설

명한 Voice over LTE이다. 통신사업자들이 IPv6
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IPv6가 제

공하는 고유한 주소 때문이며 이를 통해 End-to- 
End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지난 수년간의 스마트폰 확산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 즉 전 세계 수억대의 스마트폰 확산은 

LTE 등 무선 네트워크의 진화를 촉발하였고 또한 

수많은 사용자에게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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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선 IPv6 주소선택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미
래인터넷의 확산도 이를 촉발시킬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IPv6 확산 사

례에서 볼 수 있는 모순은 LTE 기술의 최강국인 

한국에서 IPv6 확산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최근 한국은 LTE-A를 선보이며 기술 강국임

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LTE 기술력

을 IPv6 와 결합하여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향
후 미래인터넷 시장에서 한국은 다양한 사업분야

들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노력과 연구를 더욱 강

화해야 할 것이다.

•IPv6 개발은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IPv4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
재 IPv6의 확산도 근본적으로는 주소 부족에 대한 

대안인 것이며 그 이외의 IPv6가 개발 초창기에 

주장했던 장점들 즉 Mobility, Security, QoS 등과

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차세

대인터넷 연구에서는 IP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미래인터넷은 IP기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P기
반 인터넷은 사용자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IP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

만 오랜 시간 IP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인터넷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Pv6는 미래인터넷에

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IPv4 인터넷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v6
는 차세대인터넷으로 20년 전 연구를 시작하였고 현

재 IPv6는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IPv6 확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수히 많은 IP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IPv6는 더 이상 매력적 연구 주제가 아

니며, 새로이 미래인터넷이 등장하여 관련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래인터넷은 현재 IP 주소를 기

반으로 하는 인터넷 구조 자체를 대체하고자 연구 중

이다. IPv6 확산이 그랬듯이 미래인터넷도 현재 IP 기
반 인터넷 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기

술이 선행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인터넷은 

IP 기반 인터넷의 구조를 유지한 체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는 방향도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결과 IPv6 
활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IPv6 기반 미래인터

넷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터넷은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어 일반 소비자들

이 사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특히 국가적 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만 한국은 미

래인터넷의 강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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